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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경향

  2022년 28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 대법원 주관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최근 경향에 맞게 상향 평준화된 통상 수준의 
지문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등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등기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비송
사건절차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던 예년과 달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대
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분들이 예상하고 준비하던 출제 방향과 어긋남으
로써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상 출제
되고 있지 않았던 인적회사(합명회사)의 등기문제가 단독문제로 출제되었으나 
정답은 합명회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수험생분들을 크게 당황시키
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법무사 실무영역에서 매우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등기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그 출제 비중을 늘려오면서 잃어버린 비송사건절차법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출제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빈도와 비중과 상관없이 법무사라면 일응 전반적인 법률영역의 최소한의 전문
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자부심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계

상업등기법
총론 3

주식회사 4
그 외 2

비송사건절차법

총론 1
상사비송 3
민사비송 1
과태료 1

- 출제경향 분석 -

  



2. 29회 수험 전략

  2021년 27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
사건절차법)이 60.76%로 과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독 타과목보다 제3과목
이 과락률이 높은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민사집행법이라는 어려운 절차법에 대한 수험강도와 출제 문항 수(15개)가 적
은데 비해 그 전체적인 범위가 매우 넓은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
한 경제적인 수험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위한 평균점수가 60점대 내외인 법무사시험의 경우, 민법, 상법 등 
비중이 큰 실체법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비중
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목들을 버리는 전략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특정
과목의 고득점을 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보다는 각 과목의 총론 
및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을 맞춤으로써 기본 점
수를 지키는 것이 과락을 면하고 합격점수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올해 28회 시험에서도 보여지듯 상업등기법에서도 특히 주식회사에 관한 등
기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의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실무적인 내용만을 학습하기 보다는 상법 등 실체법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
부하여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단독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비송사건(과태료사건)은 적은 공부량으로도 전략적으로 점수를 
지킬 수 있는 수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매우 넓은 범위와 다양한 사건들을 
출제범위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업등기에서도 주식회사의 등기, 비송사건에
서도 상사비송 즉, 실무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출제빈도가 낮은 사건들을 과감하게 구분하여 공부를 한다면 결론
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